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가요?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경기남부지부 산들마을푸른숲 비올레트, 묘지지기 엘리 발레리 페랭 산다는 것은 결국 지나가는 소나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경기북부지부 예다움 작은도서관 제인 에어 을유문화사 샬럿 브론턱 "곧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변화를 바라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 변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일까?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나는 소극적인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4×4의세계 창비 조우리 이 책은 앞으로 길이 남을 클래식이 될거라고 예언합니다. 모두모두 읽어보시길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대구지부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스카이다이빙 문학동네 문경민

작가의 말 중...
[누구에게나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 있다.
 ......
세상에는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삶의 조건을 넘어서는 그들의 성실함과 기개와 근성을 닮고 싶다. 
지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들을 든든히 받쳐 주는 세상이면 좋겠다. 
모든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절하고 넉넉한 세상이면 좋겠다.]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울산경주지부 세린 작은도서관 산곡미풍 푸른숲 위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옛날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자기앞의 생 문학동네 로맹 가리(에밀 아자르)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옸다. 

7월의 주제 <작은도서관, 문학을 읽다>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나목 세계사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을 읽고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모두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처음  선택한 작품이다.  
배경 장소부터 내게 생경하다.  기대되는 마음 한가득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열두 발자국 어크로스 정재승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읽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대구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만만한책방 김주현 공부의 태도 꾸준함의 중요함.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부모 아이들 모두 읽기를 권유 한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대구지부 책누리작은도서관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서교책방 나민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사무국 사무국 꾸고 계수나무 이범재 육지에 사는 고래 꾸고! 바다를 꿈꾸는 꾸고를 보며 나만의 바다를 상상해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사무국 사무국 지구가 깨졌다 곰세마리 다시마 세이조 그림/구니히로 가즈키 글/유하나 옮김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그 소문에 모두들 화들짝?
소문은 점점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상 기온으로 온 세상이 고통받는 지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PLUS HUMAN awake 김미경 암묵지는 몸으로 부딪치며 쌓인 감각, 수많은 실패를 통과하며 생긴 판단력, 직관과 안목 같은 것이다. 암묵지는 시간의 압축파일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인천지부 골목도서관 오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클레이하우스 황보름

아직 읽는 중인 책이지만 먼저 추천드려요.  
[오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늩 책과 공간, 사람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내는 소설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인것 같습니다. 
저도 천천히 읽고 있는데  <서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첫페이지 소제목부터 생각에 잠기게 하더군요. 
작은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요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다 읽은 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소감도 궁금합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길위의 철학자 이다 미디어 에릭호퍼 나는 언제나 길을 떠난다 그곳에 인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충청지부 초롱이네도서관 설계자들 평화나무 이완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여러 선각자들의 다양한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완배 기자의 유튜브 동영상이 대부분 있어서 도움받을 수도 있구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충청지부 초롱이네도서관 월나비 동아리아침의 피아노 한겨레출판 김진영 P248 모든 것은 걷는다. 몸도 정신도 마음도 걷는다. 보행이 생이다. 나는 이 보행의 권위와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